
공자孔子【주】(承前)
공자가 탄식하며 말하기를

‘나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
구나!’하였다. 자공이 말하기
를‘어째서 선생님을 알아주는
이가 없다고 하십니까?’하자,
공자가 말하기를‘나는 하늘을
원망하지도않고 사람을 탓하지
도 않는다. 다만 아래로부터 인
간사를 배워 위로 천명에 이르
고자 하였을 뿐이다. 그러니 나
를 알아주는 이는 하늘뿐이 아
니겠나!’하였다. 또 말하기를
‘뜻을 굽히지 않고 몸을 욕되게
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백이伯
夷와 숙제叔齊가아니겠나!’하
였다. ‘유하혜柳下惠(노나라 대
부를 지냄. 성은 전展, 이름이
획獲, 자가 금禽이라 전금展禽
이라했는데식읍食邑이유하柳
下에 있고 시호가 혜惠라 이렇
게 불렀다)와 소련少連(동이東
夷 사람이고, 성은천씨B氏, 다
른 이름은 계련季連)은뜻을 굽
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다.’‘우
중虞仲(춘추시대 은자隱者)과
이일夷逸(춘추시대 은자)은 은
거하여세상사를논하지 않았고
행동은깨끗했으며자리에서물
러나 화를 면하는 방법도 시의
적절하였다.’‘그러나 나는 그
들과 다르다. 가능한 것도 없고
불가능한것도 없다.’
공자가 말하기를‘안되지, 안

돼. 군자는 죽은 뒤에 이름이
알려지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.
나의 도가 행해지지 않았으니
그럼 나는 무엇으로 후세에 이
름을 남기겠는가?’하였다. 이
에 공자는 역사의 기록에 근거
해서《춘추》를 지었다. 이것은
위로는 은공隱公( ? ~기원전
712, 노나라의 군주. 이름은 식
息, 혜공惠公의 서자 가운데 장
남. 아버지 혜공이 죽고 태자
윤允이 나이가 적어서 섭정한
다. 재위 1 1년)에서 아래로는
애공哀公( ? ~기원전 468, 정공
定公의 아들로 이름은 장將. 재
위 2 8년) 14년까지 1 2공公의 시
대를 포괄하였다. 《춘추》는 노
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삼고
주나라를종주로 하고 은나라의
제도를 참작하여 하夏ㆍ상商ㆍ
주周 3대의 법률을 계승하고있
다. 그 문사文辭(문장)는 간략
하지만 제시하고자 하는 뜻은
넓다. 그래서 오나라와 초나라
의 군주가 왕을 자칭하였지만
《춘추》에서는 그것을 낮추어 본
래의 작위爵位인 자작子爵으로
칭하였다. 천토踐土(지금의 하
남성 원양현原陽縣 서남쪽)의
회맹會盟(기원전 6 3 2년 진晉나
라 문공文公이주나라의천자와

제후를 천토로 불러서회맹하고
패권을 확립한 뒤 맹주가 된 것
을 천토지회踐土之會라한다)은
실제로 제후가 주나라의천자를
부른 것이지만《춘추》에서는 그
사실을 피해서‘천자가 하양河
陽(지금의 하남성 맹현孟縣 서
남쪽)으로수렵을 나갔다’고 기
록하였다. 이런 사안을 들어서
당세當世의법통을 바로잡는기
준으로 삼았다. 이와 같이 제후
에 대한 폄손貶損의 뜻은 뒤에
군주가 될 사람들이 이를 참고
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.

《춘추》의 대의가 행하여지게 되
면 곧 천하의 난신적자亂臣賊子
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. 공
자는 지난날 소송 사건을 심리
했을 때도 문사상文辭上 다른
사람과 의논해야 할 때는 결코
자기 혼자서 판단을 내리지 않
았다. 그러나《춘추》를 지을 때
는 결단코 기록할 것은 기록하
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였기 때
문에 자하子夏와같은제자들도
한마디 거들 수가 없었다고 한
다. 제자들이《춘추》의 뜻을 전
수받은 뒤에 공자가 말하기를

‘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
있다면《춘추》때문일 것이며,
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
그 역시《춘추》때문일 것이다’
하였다.
6월에 제나라 진항陳恒(춘추

시대 제나라 사람. 다른 이름은
진성자陳成子ㆍ전성자田成子ㆍ
전상田常. 제나라 간공簡公 때
감지B止와 함께 좌우상左右相
을 맡았다가간공 4년에 감지와
간공을 시해하고 간공의 아우
평공平公 오B를 옹립하여 스
스로 재상이 되어 제나라 국정
을 전횡함)이 간공簡公( ? ~기원
전 481, 도공悼公의 아들로 이
름이 임壬, 재위 4년)을 죽이자
공자는 3일간 재계를 하고노나
라 애공에게 제나라 토벌에 나
설 것을 간청하였다. 애공이말
하기를‘노나라가 제나라보다
약소국이 된 지 오래인데 그대
가 제나라 정벌을 주장하다니
장차 어찌한단 말이오?’하자,
공자가 대답하기를‘진항이 군
주를 시해했으나 이 일에 참여
하지 않은 백성이 절반입니다.
노나라의 무리에 제나라 절반
의 백성이 가담하면이길 수 있
습니다’하였다. 애공이‘그대
가 계손에게 말해보시오’하자,
공자는 계손에게 말하지 않았
다.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말하
기를‘내가대부의 뒷자리를차
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하
지 않을 수 없었다’고 하였다.
이는 군신간의 의리를 바로잡

은 것이고 결과는 토벌에 나서
지 않았다. 제나라 간공 때 우
상右相을 맡았던 감지B止(노
나라 사람으로 제나라 임치臨
淄의 대부가 됨. 감지監止라고
도 하고, 공자의 제자 재여宰予
또는 재아宰我이고, 자가 자아
子我라서《사기》〈제태공세가齊
太公世家〉에서는 자아로 기록
하고 있다), 즉 재아는 간공 시
해 사건 때 간공보다먼저 전상
에게 살해되었다. 공자는이 사
건을 부끄럽게여겼다고한다.
노나라 애공 1 5년(기원전 4 8 0

년), 공자 7 2세, 중유仲由(기원
전 5 4 2 ~기원전 480, 자가 자로
子路 또는 계로季路이고 공자
의 제자이다)가 위衛나라에서
죽었다. 이해는 위나라 출공出
公( ? ~기원전 467, 이름이 첩輒
이고 태자 괴외BB의 아들이
자 영공靈公의 손자이다. 재위
는 전반 1 2년 후반 9년 도합 2 1
년) 12년으로 예전에 공문자孔
文子( ? ~기원전 480, 이름은 어
B, 위나라 영공과 출공을 섬길
때 경卿이었다)가 태자 괴외의
누이와 결혼하여 공회를 낳았
었는데 연초에 공문자가 죽고
아들 공회孔B(대를 이어 경이
되나 이듬해 외삼촌 장공莊公
에게 쫓겨 송宋나라로 달아남)
가 대를 잇는다. 자로는 당시
이 공씨 집안 대부로써 읍재邑
宰를 지내고 있었다. 공문자가
죽은 뒤 공회의 어머니 백희伯
姬가 집안에 죄를 지어 노비가
되어 있던 미남 혼양부渾良夫
와 정을 통하고 혼양부를 진晉
나라 조간자趙簡子에게 의탁하
고 있던 태자 괴외에게 사자로
보낸다. 괴외는 혼양부에게 여
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 거사를
도모하기로 한 뒤 위나라 도성
에 잠입하고 누이 백희와 함께
공회를 협박하여 위나라 신하
들의 소집을 명하면서 반란을
일으킨다. 출공은 대부 소호召
護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노나
라로 달아나고, 자로가 소식을
듣고 출동하였다. 자로가 공씨
집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문을
나오는 고시高柴(기원전
521~?, 자는 자고子羔이고 공
자 제자, 위나라 대부를 지냄)
와 마주쳤다. 자고가 자로에게

‘문이 이미 닫혔습니다’하자,
자로는‘내가 잠시 들어가보겠
네’하였다. 자고가‘들어가지
못합니다. 재난 속으로 발을 들
여놓지 마시지요’하자, 자로가

‘이 집안의 녹을 먹고 있는 이
상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
네’하였다. 자고는 말이 없다
가 나가버렸다. 자로가문에 당

도하자 대부 공손감公孫敢이
문을 닫으면서‘들어오지 마시
오!’하였다. 자로가 말하기를

‘이 사람 공손 아닌가? 이익을
탐내면서 재난을 회피하다니.
나 유는 그렇지 않네. 녹을 먹
는 이상 반드시 환란으로부터
구하고야 말겠네’하였다. 사자
가 문을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
자로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
다. 자로가 말하기를‘태자는
어찌 공회를 이용하시오? 비록
그를 죽이더라도 반드시 누군
가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오’
‘태자는 용기가 없소. 누대를
불살라버리면 반드시 공회를
석방할 것이오’하였다. 태자가
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석기石
乞와 우염盂B 두 신하를 내려
보내 자로를 대적하도록 하였
다. 이들이 창으로 자로를 공격
하여 갓끈이 잘려나갔다. 자로
는‘군자는죽더라도갓을 벗지
않는다’하고 갓끈을 여미면서
죽었다. 자로의 나이 6 3세였다.
공자가 위나라에서 난리가 났
다는 소식을 듣고는‘아아! 자
고는 돌아오겠으나 자로는 죽
고 말겠구나!’탄식하며 크게
애통하였다고 한다. 공회는 마
침내 태자 괴외를 옹립하니 바
로 장공莊公이다.
노나라 애공 1 6년 7 3세의 공

자가 병이 들었다. 자공이 뵙기
를 청하였다. 마침 지팡이에 의
지하여 문 앞을 거닐고 있다가
물었다. ‘사賜야, 너는 왜 이렇
게 늦게 왔느냐?’그리고 탄식
하며 노래를 불렀다. ‘태산이
무너진다는 말인가! 기둥이 부
러진다는 말인가! 철인哲人이
죽어간다는말인가!’하고는눈
물을 흘렸다. 또 자공을 보고
말하였다. ‘천하에 도가 없어진
지 오래되었다! 아무도나의 주
장을 믿지 않는다. 장사를 치를
때 하나라 사람들은 유해를 동
쪽 계단에 모셨고, 주나라 사람
들은 서쪽 계단에 모셨고, 은나
라 사람들은두 기둥 사이에 모
셨다. 어제 밤 나는 두 기둥 사
이에 앉아 사람들의 제사를 받
는 꿈을 꾸었다. 나의 조상은
원래 은나라 사람이었다.’이후
침상에 누운 지 7일 지나서 공
자는세상을 떠났다.
이날은 원수산袁樹珊의《명보

命譜》에 의하면 주周나라 경왕
敬王 4 1년, 노나라 애공 1 6년
(기원전 4 7 9년), 즉 임술년壬戌
年 주정周正(주나라 달력으로
정월달) 4월 1 1일 기축일己丑日
이고, 하력夏曆은 2월 1 1일이라
했으며, 공광목孔廣牧의《선성
생졸연월일고先聖生卒年月日
考》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
하여 오시午時에 졸했다고 한
다. 참고로 이재운의《5천년만
세력》자료에 의하면 음력 2월
1 1일은 경인일庚寅日이고, 기축
일은 양력으로 3월 3일이고 음
력은 2월 1 0일로 하력과 음력에
서 하루의 오차가 있다. 또한
탄생 연월일시는 원수산袁樹珊
의《명보命譜》에 의하면 주나라
영왕靈王 2 1년, 노나라 양공襄
公 2 2년(기원전5 5 1년), 즉경술

년庚戌年이고, 공광목孔廣牧이
지은《선성생졸연월일고》의 주
정周正 겨울 1 0월 경자일庚子日
을 인용하였고, 하력은 8월 2 8
일이라 하고, 설방산薛方山의

《사서인물고四書人物考》에서
말한 갑신시甲申時 출생을 인
용하였다. 이재운의《5천년만세
력》자료에 의하면 기원전 5 5 1년
양력 9월 2 7일이고 음력은 8월
2 7일로 음력과 하력에서 생몰
연월일시가 하루 차이로 명조
命造(출생 연월일시를 간지干
支로 나타낸것)가일치하였다.
애공이 그를 애도하는 글을

지어 말하였다. ‘하늘도 무심하
여 이 한 노인마저남겨놓지아
니하고 데려가고, 나 한 사람만
여기 버려두어 외로움에 울게
하는구나. 아, 슬프다! 이보尼父
여! 내다시는 스스로에얽매이
지 않으리라.’자공이말하였다.

‘군주는 아마도 노나라에서 천
명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! 선
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

“예법을 잃으면 질서가 무너지
고 명분을 잃으면 과오가 생긴
다. 의지를잃는 것은혼란이고,
당위성을 잃는 것은 과실이다”
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중용하지
못하고서 죽은 뒤에 애도하는
것은 예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
다. 또 제후의 신분으로“나 한
사람”이라 칭한 것은 실로 명분
에 맞는 말이 아니다.’
공자는 노나라 도성 북쪽의

사수泗水(산동성山東省에서 발
원하여 강소성江蘇省을 거쳐
회수淮水에 흘러드는 강) 부근
에 매장되었다. 제자들은 모두
3년간 상복을 입었다. 그들은
마음에서 우러나는 슬픔으로 3
년상을 마치고 서로 이별을 고
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한
바탕 통곡하고 각자 또 한 번
애도를 다하였으며, 어떤 제자
는 다시 머무르기도 하였다. 오
직 자공만은 무덤 옆에 여막廬
幕(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무
덤 근처에 거처하는 오두막집)
을 짓고 합계 6년을 지킨 다음
에 떠나갔다. 공자의 제자와 노
나라 사람들이 무덤가에 와서
집을 짓고 산 사람들이 1 0 0여
가구나 되었으며, 이 때문에 이
곳을‘공리孔里(공자 마을)’라
하였다. 노나라에서는 대대로
새해를 맞을 때마다 공자의 무
덤에 제사를 지냈으며 많은 유
생儒生(유학을 공부하는 선비)
들도 이곳에 모여 예를 논하고
향음례鄕飮禮(제례를 마치거나
향학의 졸업식을 마친 다음에
술을 마시는 예절)를행하고 활
쏘기를 하였다. 공자의 무덤은
크기가 1경頃( 1 2묘畝 또는 1 0 0
묘, 1묘는 현대의 약 1 0 0㎡)이
나 되었다. 공자가 살던 집과
제자들이 쓰던 내실은 공자의
묘廟로 만들어져 공자가 사용
하던 의관과 거문고ㆍ수레ㆍ서
적 등이 소장되었고, 그것은한
漢나라에 이르기까지 2 0 0여 년
동안 그대로 있었다. 고황제高
皇帝(한나라 고조高祖 유방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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